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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 최가람 박사·최상호 교수, 치사율 높은 

비브리오패혈증균 연구 결실 맺어,

Trends in Microbiology 리뷰 논문 게재

- 최근 서울대학교 농생명공학부 최상호 교수 연구팀이 치사율이 높은 병원균인 

비브리오패혈증균(Vibrio vulnificus)의 발병 메커니즘에 대한 리뷰 논문을 미생물학 분야 

권위지‘트렌드 인 마이크로바이올로지(Trends in Microbiology)’에 게재하는 성과를 

거뒀다.‘트렌드 인 마이크로바이올로지’는 관련 분야의 전문가를 직접 초청해 리뷰 

논문을 투고 받는 피인용지수(impact factor) 17.079의 저명한 국제학술지이다. 최가람 

박사와 최상호 교수가 주저자로 참여한 이번 리뷰 논문은‘비브리오패혈증균 

독성인자의 복잡한 조절 네트워크(Complex regulatory networks of virulence factors in 

Vibrio vulnificus)’라는 제목으로 2022년 6월 23일(목) 온라인 게재되었다. 

- 비브리오패혈증균은 위장염 등의 식중독을 비롯해 기저질환이 있거나 면역력이 저하된 

고위험군 환자의 경우 치사율이 약 50%에 달하는 패혈증을 유발하는 치명적인 

병원균이다. 비브리오패혈증균에 오염된 어패류를 섭취하거나 오염된 해수에 상처 

부위가 노출되었을 때 감염되며, 특히 해수의 온도가 상승하는 여름철에 가장 많은 

환자가 발생한다. 국내에서도 매년 약 50 여 건의 감염사례가 꾸준히 보고되고 있어, 

비브리오패혈증균의 병원성을 이해하고 효과적인 치료 방법을 개발하기 위한 연구가 

필수적이다. 

- 비브리오패혈증균은 인체 감염 후 체내의 면역반응으로부터 생존하고 병을 일으키기 

위해 다양한‘독성인자(virulence factor)’를 만들어낸다. 이러한 독성인자들은 

비브리오패혈증균이 인체를 감염했을 때에만 특이적으로 생성되는데, 인체 감염 등과 

같은 변화된 환경을 감지하고 그에 따라 독성인자들의 생성량을 결정하는 것이 바로 

‘전사조절자(transcription factor)’이다. 비브리오패혈증균은 주변 환경 변화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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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적으로 인식하여 필요한 독성인자만을 효율적으로 생성하기 위해 다수의 

전사조절자를 사용한다고 알려져 있다. 따라서 독성인자들의 생성을 조절하는 

전사조절자의 역할을 규명한다면 비브리오패혈증균의 발병 원리를 보다 깊게 이해할 수 

있다. 

- 이에 따라, 병원균의 독성인자와 전사조절자에 대한 연구를 기반으로 감염병을 

치료하기 위한 새로운 전략들이 개발되고 있다. 특히, 발병에 필수적인 독성인자와 

전사조절자들의 활성을 억제함으로써 균을 직접 죽이지 않으면서 병은 일으키지 

못하도록 한다는 아이디어에서 출발한 것이‘항독성 전략(antivirulence strategy)’이다. 

항독성 전략은 병원균 자체를 죽이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내성균을 유발할 가능성이 

낮다는 점에서 기존의 항생제와 차별화된다. 

- 최상호 교수 연구팀은 비브리오패혈증균 연구의 글로벌 선두주자로 독성인자 및 

전사조절자 규명에 매진해왔다. 비브리오패혈증균의 생물막 형성 관련 인자, 장상피세포 

및 적혈구를 파괴하는 외독소, 인체 면역에 의해 발생한 항미생물제재 해독효소 등 

여러 독성인자들을 새롭게 발견하고 그들의 생성량을 결정하는 전사조절자들의 역할을 

다수 밝힌 바 있다. 최근에는 내성을 유발하지 않는 비브리오패혈증균 항독성 치료제를 

개발하기 위해 연구력을 집중하고 있다. 

- 본 리뷰 논문은 위와 같은 연구성과를 비롯한 비브리오패혈증균의 독성인자 및 

전사조절자에 대한 최신 연구 결과를 정리하고 향후 연구 방향을 제시하였다. 이를 

통해 비브리오패혈증균의 발병 원리에 대한 이해를 확장하고, 나아가 항생제 내성 

문제를 극복할 수 있는 신개념의 치료제를 개발하기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될 것으로 

기대된다. 

[붙임]   1. 연구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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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오염된 어패류를 통한 비브리오패혈증균 감염 모델 (Choi, G. and Choi, S.H., 

2022, Trends in Microbiology, doi: 10.1016/j.tim.2022.05.009)

 비브리오패혈증균(Vibrio vulnificus)은 인간과 어류에게 치명적인 패혈증을 일으키는 

기회감염성 병원균으로, 국민보건 및 양식 산업에 막대한 경제적인 손실을 유발한다. 

비브리오패혈증균은 자연 환경에서 생존하고 숙주 감염 후 병을 일으키기 위해 생물막 

관련 인자 및 외독소를 비롯한 다양한 독성인자를 발현한다고 알려져 있다. 이러한 

독성인자들의 발현이 변화된 환경을 인지할 수 있는 여러 전사조절자들에 의해 

조절되는 메커니즘을 규명하기 위한 심도 깊은 연구들이 진행되고 있다. 

 본 리뷰 논문은 비브리오패혈증균의 독성인자들의 기능 특성과 다양한 환경 신호를 

인지하는 전사조절자들에 의해 독성인자들의 발현이 조절되는 메커니즘에 대한 최신 

연구 결과들을 요약하여 소개한다. 이러한 연구들은 비브리오패혈증균의 병원성에 대한 

이해를 분자 수준에서 확장할 수 있는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다. 더 나아가 

비브리오패혈증균 감염에 대한 효과적인 항독성 치료법을 개발하기 위한 실마리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